
산성화 염료와 세정  

블루 진즈의 역사를 살펴보면, 1850년경에 미국에서 주로 천막용으로 사용

되던 두껍고 뻣뻣한 데님을 광산의 노동자들이나 입는 작업용 바지로 만든 

것이 의외로 잘 팔리면서 옷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후 오랫동안 미 해군

의 바지로 사용되었다.  

근세에 와서는 1960년대부터 데님 바지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부터는 미 해군의 고참 선배의 관록을 보여주는 중고감을 나타내는 워싱 가

공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공은 더욱 다양화하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가공 

방법까지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워싱 가공이 새로운 가공 기술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최근에는 염색 가공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 유행은 멈출 줄 

모르고 역사상 가장 오래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유행은, 불황을 겪었

을 때에도 면방 업계에게 적지 않은 수요를 유지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데님의 생산 공정 중 마지막인 워싱 가공에서 물로 빨아주기 때문

에 염색된 섬유 제품의 표면에 염착되지 않은 염료가 다소 남아있어도 상거

래에서나 소비자에게는 상관없으리라고 염색 담당자들이 방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워싱 가공을 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수도 있다. 

이런 제품을 가정에서 세탁하면 진즈에서 색이 빠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본래, 블루 진즈의 염료는 물에 녹지 않아 오염도 생길 일이 없으므로 이

런 걱정은 필요 없으나, 이 천이 젖은 상태에서는 마찰을 받으면 색이 묻어



나므로 문제가 된다.  

수용성 염료의 경우에는, 섬유에 염착이 확실히 안된 염료가 남아있어도 

물 빨래 한 번 하면 모두 떨어져나가 한 번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 다음

부터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진즈와 같이 물에 녹지 않는 염료를 사용한 

경우, 섬유의 표면에 남아있는 염료가 한 번에 제거되지 않으므로 세탁을 할 

때마다 색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물에 녹지 않는 

염료는 세탁기의 내벽(內壁)이나 틈 새, 구석구석에 청색 염료가 들러붙어 사

고가 생긴다.  

블루 진즈의 감색 염료를 환원하여 수용성 상태에서 염색하는 동안은 산

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염색 후에도 수세 과정에서 서서히 수산화 

하여야 하는데, 이 수산화를 적당히 중단한 다음에 공기 산화를 하면, 산화

된 염료가 섬유의 표면에 남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화성 염료가 

세탁기의 내벽 등에 붙어 있으면, 수세미 따위로 문질러야만 떨어진다. 그러

므로 수용성 상태에서 충분히 염색한 다음 수세가 부족하여 생기는 사고는 

서서히 충분히 수세함으로써 수산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진즈는 염

색이 견뢰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진즈에 대한 신뢰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염색 기술자들은 명심하여 진즈의 믿음직한 전통을 지켜야

겠다. ♣  


